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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금주의 Hig hlig ht : 내년 경제성장 목표 5∼ 6 %

□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01년 경제운용방향 에 따르면 내년 우리 경제의

성장률은 5∼6% 수준일 것이며 내년 이후는 이 정도의 안정성장을 지

속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.

o 1/ 4분기까지는 4∼5%대의 저성장이 예상되는 등 경제가 상당히 어려

울 것이지만 구조조정이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하반기부터 잠재성장

률 수준으로 경제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.

o 내년 세계경제는 미국경제의 성장둔화, 일본과 유럽연합 경제의 회복

등에 따라 3∼4%대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.

□ 소비자물가는 상반기중 다소 높은 상승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하반

기에는 유가안정 등으로 안정세를 회복해 연평균 3%대를 기록할 것이

며, 실업률은 4%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였음.

□ 경상수지는 세계 경제성장세 둔화, 교역조건 악화 등으로 수출증가세가

둔화될 것이지만 국내경기 침체에 따라 수입도 안정세를 보여 50억∼70

억 달러의 흑자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였음.

o 반도체 가격은 최근 3달러대 까지 하락했지만 주력상품이 64메가 D램

에서 128메가 D램으로 교체됨에 따라 반도체 수요가 올해보다 20.3%

중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음.

□ 국제금리는 소폭 하락하고 미국 달러화는 미국경제 성장둔화 등으로 약

세를 보이며 엔, 유로화는 소폭 절상될 것으로 전망하였음.

□ 국제유가는 내년 2/ 4분기 이후 22∼25달러 수준으로 안정될 것으로 예

상하였음.

□ 정부는 향후 6개월이 우리 경제의도약과 후퇴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시

기인 바, 4대부문 구조개혁 완결에 총력을 기울이고 소비, 투자심리의

안정을 통해 경제의 안정성장을 유도할 것이라 밝혔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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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 . 금융동 향

□ 금리

- 회사채 금리는 주중반까지 국민/ 주택은행의 파업과 원-달러 환율의 가

파른 오름세를 보였으나 주후반 국민/ 주택은행의 파업 철회에 따른 금

융시장 안정 기대 등으로 하락세 시현하여 전주 대비 0.03%p 상승.

- 국채 금리는 전주 대비 0.05%p 하락.

주요 채권금리 추이

(단위 : %)

구 분 25일 26일 27일 28일 29일 전주대비

회사채 - 8.10 8.15 8.14 8.13 +0.03 %p

국 채 - 6.75 6.81 6.74 6.70 -0.05 %p

□ 환율

- 원화는 국민, 주택은행의 파업, 달러/ 엔 환율이 114엔대로 상승세를 보

이는 등 불안심리가 강화되며 약세 시현.

- 엔화는 주중반 예상외로 대폭 감소한 일본 11월 산업생산(-0.8%) 발표

에 따른 경기부진 우려 확산, 주가하락 등으로 약세 시현.

- 유로화는 미국 경기둔화 인식, FRB의 조기 금리인하 전망에 따른 미-

유로간 금리격차 축소기대 지속 등으로 강세 시현.

주요 환율추이

구 분 25일 26일 27일 28일 29일 전주대비

원/ 달러 - 1,254.00 1,259.00 1,254.00 1,265.00 +28.00

원/ 100엔 - 1,106.31 1,103.22 1,094.72 1,100.57 +2.97

엔/ 달러 112.90 113.62 114.18 114.46 114.41 +1.64

달러/ 유로 0.9263 0.9306 0.9310 0.9293 0.9422 +0.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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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주식시장

- 폐장일인 26일 주식시장은 미국 나스닥 시장의 반등과 정부의 자금시

장 안정대책 발표의 영향으로 소폭의 오름세를 보이며 마감.

- 금주의 종합주가는 전주대비 0.8% 상승.

- 미국의 다우존스 산업평균 주가지수는 FRB가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

투자자들의 막연한 기대심리가 확산되며 상승세를 보였으나 폐장일은

다소 하락세를 보이고 마감해 전주대비 1.4% 상승.

- 일본은 2.7% 상승.

- 홍콩은 2.4% 상승.

주요국 주가지수 추이

구 분 25일 26일 27일 28일 29일 전주대비

한 국(KSX) - 504.62 - - - +4.02

미 국(DJIA) - 10,692.44 10,803.16 10,868.76 10,786.85 +151.29

일본(N IKKEI) 13,931.61 14,007.85 13,981.49 13,946.96 13,785.60 +358.52

홍 콩(H IS) - 14,738.21 14,748.36 14,796.55 15,095.50 +357.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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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 . 보험산업동 향

□ 금융감 독조직 개혁 무산위 기

- 최근 금융감독조직이 일련의 사건에 연류되는 등의 이유로 금융감독조

직에 대한 재정비를 추진하려던 정부의 계획이 각계의 의견차이로 개혁

이 연기될 전망임

- 정부는 금감원 등에 대해 당장 개편작업을 단행할 경우 현재 추진하는

금융·기업 구조개혁작업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어 구조조정작업을 마

무리한 다음 개혁을 단행한다는 입장이나 관련기관의 이해가 차이가 현

저하여 계획대로 추진될지 의문임.

- 기획예산처는 27일 정부는 당초 연말까지 금융감독조직혁신 작업반이

마련한 금융감독조직혁신방안(시안)을 토대로 정부의 안을 확정해 내년

1/ 4분기부터 시행하기로 했었으나 현재 여건상 계획대로의 추진은 곤란

하고 구조조정이 끝난 뒤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이 강함.

- 그러나, 금융감독조직 혁신 작업반이 내놓은 금감원과 금감위 개편방안

4가지에 대하여 동 기관들과 재경부, 한은, 예보등 관련기관의 반발이

더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.

□ 보험감 독규정 및 시 행세칙 개정

- 향후 적기시정조치의 조치내용에 "금융지주회사로의 편입"이 추가되고 경

영개선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금융감독위원회로 일원화될 전망임.

- 경영개선권고·요구·명령으로 구분된 적기시정조치에 "금융지주회사의

자회사로의 편입"을 포함시켰으며, 경영개선요구의 발동, 승인, 유예, 완

화, 면제권을 금감위로 일원화하였음.

- 또, 대표계리인들은 보험계약준비금에 해당하는 자산의 적정성을 평가할

수 있도록 권한이 강화되는 반면, 책임준비금 등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

서를 정기주주총회 개최 10일전까지 감독원장에게 제출해야 함.

- 27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현행 "보험감독규정" "보험

상품관리규정" "외국보험사업자의 보험계약체결등에 관한 규정" 및 "외

국환업무감독규정"을 "보험업감독규정"으로 통합·정비하였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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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보험사 주가하 락 대 비 비상 경영계 획 수 립

- 27일 업계에 의하면 종합주가지수가 지난 9월말 613에서 올해 종가가

504로 17％ 떨어져 지급여력비율이 위험수위에 달한 보험사들이 비상경

영계획을 수립하거나 추가 증자가 불가피한 것으로 알려짐.

- 보험업계는 주가 하락폭이 크지 않지만 금감원의 감독기준 강화와 자동

차 손해율 상승, 주가 하락에 대한 불안감이 팽배한 상황임.

- 그러나 보험업계에서는 증권전문가들이 내년 주가 전망을 최저 350∼

400대로 추가로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어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지급여

력비율이 기준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.

- 이에 따라 현대해상은 지난 9월말 지급여력비율이 117％로 내년 주가가

하락할 경우에 대비하여 조직을 축소하여 사업비를 줄이는 등 자구노력

의 내용을 담은 비상경영계획을 수립할 예정임.

- 지난 9월말 기준 지급여력비율이 80.6％였던 대한화재는 주가하락에 따

라 12월말에는 60％에서 1/ 4분기에는 추가로 하락할 우려가 있어 지급

여력비율을 맞추기 위해 300∼400억원을 증자할 예정임.

- 9월말 기준 107％였던 금호생명은 안정적인 지급여력비율(250%) 맞추기

위해 내년 3월말까지 그룹에서 500억원 증자를 단행하며, 이익규모의 확

대를 위해 조직의 슬림화 및 소매금융을 확대할 방침임.

□ 200 1년 일본경 제 3월 위기 론 대두

- 일본의 新生(신세이)銀行을 포함한 각 은행 산하 연구기관들이 발표한 2001

년도 일본경제전망(보험산업을 포함)에 의하면 내년도 일본경제의 위기설

이 대두되는 등 일본경제가 난국을 맞이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.

- 일본경제의 위기설은 디플레이션의 우려, 기업파산, 10년간의 경기침체,

공적자금 과다지출에 의한 공공부채, 엔화하락 등에 그 원인이 있으며,

- 특히, 경제위기는 기업들이 결산하는 시기인 3월말에 초점이 맞추어져 3

월 위기설이 확산되고 있음.

- 보험산업의 경우 이미 금년에 4개 보험사가 파산하여 보험계약자의 동

요가 확대되고 있으며, 보험계약자보호기금이 부족하는 등의 이유로 추

가적인 도산이 유력시된다는 전망을 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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